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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 시간에배운 내용을 금방 잊어버리지않고, 

오랫동안기억할수 있으면얼마나 좋을까요? 

이에대한답으로 교육심리학자들은 “적절한학습전략”을 선택하라고

말합니다. 

여기서학습전략이란단순히 주관적경험에의한 노하우가아닌, 오랜연구

끝에효과가증명된전략을말합니다!

그렇다면, 우리의기억력을한층 높여줄학습전략은무엇일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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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는 학교수업을 들으며 지식과 정보를 입력하고, 이를 머릿속에 저장한 뒤 필요할 때

꺼내어 씁니다. 즉 어떤 정보가 기억되기 위해서는 ‘입력-저장(처리)-인출’의 과정을 거치게

됩니다. 흔히 기억력이 좋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저장한 정보를 필요할 때 잘 인출해내어

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.

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정보를 잘 입력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일정 부분 잊어버리게

됩니다.

왼쪽 그림은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의

망각 곡선입니다. 이 연구처럼 우리는 학습

후 1시간이 지나면 약 50%, 하루가 지나면

약 70%, 한 달이 지나면 약 80%를 망각하게

되는데,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

략이 필요합니다.

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, ‘인출연습’을 하는 것입니다. 인출연습이란, 배운 내용을 보지 않

고 떠올려보며 말로 설명해 보거나, 글로 써보는 행위입니다. 간단한 단답형 문제를 푸는

것도 포함됩니다.

하지만 우리는 배운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 주로 단순 반복연습을 하는데, 머릿속에서 힘

들게 꺼내려고 하는 인지적 노력을 들이지 않고 수월하게 학습할수록 본인의 상태를 과대

평가할 경우가 많아 실제 시험에서는 기대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.

인출연습은 장기기억을 강화시키며, 학습한 내용에 대한 본인의 학습수준을 판단할 수 있

기 때문에 다음번 학습을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.

그렇다면, 인출연습을 가능하게 하는 학습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?

여기서는 ‘교차학습’과 ‘생성학습’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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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로 다른 주제나 과제를 번갈아 가면서 학습하는 것을 교차학습

이라고 하며, 반대로 같은 내용끼리 묶어서 배우는 것을 묶음학습

이라고 부릅니다.

교차학습은 매번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학습자는 계속해서 배웠

던 내용을 새롭게 인출해내야 합니다. 이 때 매번 높은 인지적 노

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장기기억이 강화되어 오랫동안 기억할

수 있습니다.

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배울 때, 서로 다른 종류의 입체도형 연습문제를

섞어서 공부하거나, 운동에너지를 공부할 때, 물체의 질량, 경사면 각도, 마찰력과 복

원력의 작용 등이 다양하게 제시된 연습문제들을 섞어서 공부하는 것이 교차학습에

해당됩니다.

반면 같은 내용끼리 묶어서 학습하면, 비슷한 내용을 연속해서 배우기 때문에 학습

자는 예전에 배웠던 정보를 인출할 필요가 없습니다. 즉 학습이 단조로워질수록 그

만큼 주의력이 떨어지고 인지적 노력이 덜하기 때문에 학습의 능률이 떨어지게 되

는 것이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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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들은 자료를 제공받아 읽기만 했을 때보다 자료를 직접 생성하거나 관련된 내용

을 떠올려 보았을 때 더 잘 학습하고 기억하며, 이를 생성학습이라고 합니다.

예를 들어 자료를 읽을 때, 스스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문제(질문)를 만들어보고 답을

찾아보거나, 단어를 외울 때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그와 연상되는 단어를 생성하면서

외우는 방식이 학습과 장기기억 강화에 더 효과적입니다.

새로운 지식을 배울 때 무작정 외우면 일시적인 저장만 되지만, 결국 진짜 활용해야 할

때에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.

그러나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연결하고 결합하는 과정을 거치

면, 기억의 흔적이 더 깊게 남기 때문에 오랫동안 내용을 유지할 수 있고, 지식이 견고

하게 자리를 잡아야 나중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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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그림 출처: EBS 다큐프라임 ‘공부의 왕도’> 

“공부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뭔가 새로운 지식을 기존의 네트워크에 삽입하는 것을 말합니다. 이 때 가장 중요한
것은 새로운 지식을 이미 존재하는 지식과 연결하는 것입니다.”         – 독일 괴팅겐대 프리드리히 헤세 교수


